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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문문문개개개요요요

본 논문은 자연의 대상을 소재로 하여 석사과정 동안에 제작된 본인의 작
업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이론적 근거를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융화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리되어 존재하기도 하
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왔다.또한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무한한 가능성
의 공간으로서 미의식을 지닌 인간에 의해 소재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꽃이라는 소재는 자연의 신비로운 질서와 조화를 지닌 존재로 인간의 미감
을 끊임없이 자극한다.꽃이 피고 지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은 자연의 순환
을 가장 잘 반영하여주며,인간의 삶과도 비유되어 예술의 소재로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꽃은 자연현상 가운데서 그 색과 향기만으로도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킨다.꽃같이 아름다운 무엇이라는 말처럼,예쁘고 화려하다는 것으
로 지칭할 때,꽃은 그 앞에 붙여 쓰이는 식의 은유적 표현으로도 자주 사
용되고 있다.이는 꽃이라는 소재가 지니고 있는 우아함,화려하고 신비스러
운,생명의 영속성을 이미지로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상들을 바탕으로,
자연의 순환에 대한 생명력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
다.또한 꽃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형태를 확대 변형시켜
간결하면서도 절제된 느낌으로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였
다.
작품은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꽃을 통하여 생명력을
강조하고자 이미지를 확대하고,배경과의 극적인 명암대비를 통해 꽃만을
더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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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꽃이 지닌 상징적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작품에 있어서
생명으로서 꽃의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였다.또한 부분 확대된 형태의 변형
과 절제된 색채표현을 통해 본인의 작품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본인의 작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10점의 작품을 내용
적·조형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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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자연은 끊임없이 미적감흥을
불러일으키며,인간은 자연을 통하여 미를 표현하려는 강한 조형적 의지를
지니고 있다.이러한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가 자연의
사물을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생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고유한 자연현상
의 변화와 조화 속에서 오묘함을 느끼고,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인간은 미
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이렇듯 자연이 주는 다양한 이미지는 인간을
통해 예술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꽃은 예술의 미를 발견하는 하나의 구체적 수단으로서,그 현상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생명력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만족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꽃이 지닌 생명력은 자연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며,
이를 조형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 질서와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생명력이란 지속적인 운동과 변화이며,정신과 물질의 통합으로 자연스럽
게 나타나는 변화이자,지속적인 창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연과의 일체 또는 동화에서 비롯된 생명의 실현은 자연대상의 시각적 단
순화와 조형적 변형 그리고 색채의 조화를 통해서만이 독특한 자기만의 예
술의 생명을 찾을 수 있다.
본인은 생명의 상징성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의 일부인 꽃을 소재로 하여 자
연의 순환과정,즉 피어나 자라고 시들어 소멸하는 생명력으로서 꽃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본론의 1장에서는 자연과 인간사이의 상호관계와 더불어 꽃이 갖는 상징성
에 대해 서술하였다.그리고 본인의 작품 속에서 자연의 순환과정을 보여주
는 생명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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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꽃을 그리기에 기본적으로 사용된 확대 변형된 이미지와 색채를
살펴보고,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그리고 작품제작
에 있어 사용된 기법을 통하여 표현방법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작품분석으로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요소들을 바탕으로 작
업을 하면서 느낀 주관적인 감성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결론에서는 꽃을 나타냄에 있어서 전개된 내용의
요약과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다음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 3 -

ⅡⅡⅡ...본본본 론론론

111...작작작품품품의의의 내내내용용용적적적 전전전개개개

1)자연과 인간

자연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를 총칭하는 것으로,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은 끊
임없이 순환하는 조화로운 질서가 있다.
인간은 자연현상 속에서 수많은 사물이 형성되고 소멸하는,자연의 순환
속에 하나의 부분임을 인식하게 된다.또한 인간은 자연을 통해 변해가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느끼기도 하며,반면에 삶의 여유와 행복을 얻기도 한
다.따라서 자연의 이해는 곧 인간자신의 이해와도 직결되어 있다.
서양에서는 인간은 자연과 양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자연세계
속에 존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연세계와는 달리 분리되어 존재한다.
인간은 자연과 멀리 떨어져있는 듯 하면서도 자연적 경외심에 의해 묶여있
는 이중적 존재자이다.
자연이 주객대립을 넘어서는 동양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근원적으로 일치하
는 초원적 자아로 이해되었다.인간은 자연보다 월등히 우세하거나 지배자
가 되기를 바라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 융화되기를 갈망한다.버릴
수도 그렇다고 동등하기도 원치 않는 관계 속에서,자연은 인간을 보조하고
때로는 이끌어준다.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이
항대립으로 자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양의적인 왕래자의 의미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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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무한한 사물을 제공
받으며,이러한 이미지는 인간을 통해 예술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어
진다.이로써 예술은 예술가의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자연이라
할 수 있다.시인 에머슨(RalfWaldoEmerson,1803~1882)은 그의 1836년
수필집 <자연(nature)>에서 자연을 하나의 현상이 아닌,정신적인 것의 상징
으로 보았다.그는 “예술작품은 자연세계를 추출한 것이다”하여,자연이 인
간에게 제공하는 가장 지대한 기쁨은 인간과 식물사이에 신비한 관계가 있
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하였다.그는 다시 “자연은 내면적 진실의 상징적
표현을 우리들의 마음에 제공해주며,자연의 형태들과 인간내면의 본질사이
에는 공감(Correspondenc)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며,이러한 공감의 순환
즉,인간의 영혼이 자연과 일체를 이룰 때 인간은 우주와의 합일(oneness)이
라는 신성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
자연은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내면세계의 감성을 자극하는 에너지의 원천으
로서,인간의 정신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다.자연에 대한 인간의 표
현은 자연을 보는 시각적 척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그것은 자연에
끊임없이 접근하여 세밀한 관찰을 통한 감동을 자기만의 독창적 표현양식으
로 표현하는 일인 것이다.
영국의 대지예술가 리처드 롱(R.Long)은 황무지를 걸으면서 아예 자연자
체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이 인간에 의해 소유되는 대상이 아
니라 인간이 거쳐 가는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다.2)
예술에 있어 자연의 표현은 어떠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존재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진다.또한 감성적으로 지

1)MauriceTuchman,TheSpitualinArt:AbstractPainting1890-1985,(New York:LosAngeles
CountyMuseum ofArt,1986)p.43

2)김융희「예술세계와의 주술적 소통」서울:예경 산업사,1991,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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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자연은 보다 더 본래적인 풍요로움과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며,그것
을 주관화시키고 화면의 순수한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이렇듯 미의식과 예술 활동 또한 자연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자연은 인간이 세계의 심연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 되고 있
다.
미는 자연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며,그 내면세계의 표현은 조형 활동으로
이루어진다.이러한 창조적 작업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여
생겨난 자연의 재결정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자연의 대표적 상징으로서의 꽃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자연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또한 자연은 그 자체
로서의 순수성과 자율성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이러한 자연은 인간의
미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의미에서,또는 정신을 함양시키는 지표가 되기
위해 예술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배우고 관찰하면서,작품 속에서
그 의미를 더욱 확대하여 가고 있다.자연을 본다는 것,느낀다는 것은 아름
다움을 창조하는 계기가 되며,자연은 인간의 표현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
상으로서 끊임없이 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인 역시 자연의 모습에서 이러한 점을 폭넓게 인식하고,자연을 통해 변
함없는 인내를 배운다.

2)상징으로서의 꽃

꽃은 우리주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서,자연 속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가장 친밀한 대상이다.사전적의미로서 꽃은 고등식물의 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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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기관으로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쓰인다.
꽃은 비록 작고 나약한 존재로 보이기도 하지만,그 내면에는 끈질긴 생명
력을 가지고 있다.피어나 자라고 소멸의 순환을 함께하는,자연의 생명이
순응하는 장소로서 자연의 법칙 안에 존재한다.또한 꽃이 내재한 생명감
그 자체만으로도 미적요소를 갖추고 있다.인간은 꽃을 가꾸고,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며,인
생을 꽃에 비유하여 마음에 위안을 얻기도 한다.
여러 예술가들이 꽃을 소재로 표현하게 된 것은 자연과의 일치를 원하는
마음에서와 아름다운 자연을 소유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가지 상징성을 꽃에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장식적 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교,사회,문화의 대표적 상징이미지로서 각 시대마다 새롭게
피어났다.그 예로 서양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축제 등에서 왕관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꽃을 쾌락의 상징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특히 그리
스의 아네모네를 통해 영혼과 연금술을 상징하기도 했다.3)
르네상스에 이르러 꽃은 종교적 우위를 암시하고,자연계의 모든 감성적
생명을 상징하며 성장과 유기적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하였다.서양
에서의 꽃은 기독교적인 사고의 근거 이래 성서적 내용이나 염원의 상징물
로서 많이 사용되어왔다.
동양에서의 꽃은 형형색색의 빛깔과 자태를 뽐내며 아름다운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매천 황현은 ‘꽃은 천 번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문인 노자연은 정원에 핀 꽃을 바라보고 ’마음에서 정화되고 아름다워지는
듯하다’라고 표현하였다.외양적 측면에서 꽃은 미인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
으로 대치되어,예로부터 아름다운 여인을 화인(花人)이라하고,아름다운 여
인의 모습을 화태(花態)라 칭했다.
3)박용숙「한국미술의 기원」서울:예경 산업사,1991,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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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꽃은 생명의 짧음,쾌락의 덧없음을 상징한다.그리고 다른 한편
으로는 이 세상에서 산 여자들이 다음 세상에 꽃으로 피어난다고 상상하기
도 했다.4)꽃은 망울을 맺고 활짝 피나 다시 시들어져 떨어지는 생리구조를
가지고 있어,이를 인간이 삶에 대한 소망과 결부시켜 재생이나 영생의 상
징이 되기도 하였다.
자연을 낙관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순응해서 살아온 동양인들은,꽃을 단순
히 한 송이의 꽃이 아니라,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배우며,광범위한 자연을
지니고 있는 꽃으로서,꽃의 정신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또한 꽃을 통해
자각의 마음과 터득의 경지를 찾고자 하였다.이렇듯 꽃은 동서양을 막론하
고 인류문화의 의식 속에 많은 의미의 상징성을 주고 있다.
현대미술에 있어서도 꽃은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매력적인 소재로 표현되
고 있다.특히 본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작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1887-1986)의 식물 모티브는 커다란 캔버스를 하나의 꽃송이로 가
득 메우는 꽃의 확대그림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도판1><도판2>특유의
대담한 구성과 색조로 강렬한 인상을 자아낼 뿐 아니라,작품에서 보여지는
신비한 빛과 무한한 공간은 자연의 미를 포함하고 있다.그녀의 확대 기법
은 우연히 이루어 진 것이 아닌,꾸준한 실험의 결과이며 또한 관객과 정면
으로 대치하여 속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는 <도판3>꽃들에서는 어김없이
강한 생명력을 읽을 수 있다.
꽃의 곡선적인 아름다움과 미묘한 색감은 구체적인 수단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또한 소재의 대상만이 아닌,꽃을 통해 삶의 내면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꽃이라는 모티브를 자신의 작업에 사용하여 표현한 작가들이
있다.그 예로 엄정순의 작품<도판4><도판5>은 생명의 리듬을 나타내는 선
4)이승훈「문학의 상징사전」서울:고려원,1995,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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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작품속의 선들은 생명현상의 기운(氣韻)
으로서,자유자재로 드로잉 되어 미세한 생명체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선들은 생명의 구성요소인 미립자들의 유기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비록 섬세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끈질긴 생명으로서 꽃을 나타내었다.
김홍주의 작품<도판6><도판7>에서는 형태를 단순화하여 하나의 꽃이나,

하나의 잎이 화면전체를 가득 채운다.여기서 꽃은 화면의 일부라기보다는
화면 그 자체와 거의 일치하여 시선을 사로잡는다.이렇게 극대화된 꽃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생명체로서 꽃은 짧은 생명의 순환과정에서 인간의 삶의 흐름과도
유사함을 보여준다.가장 화려하게 만개하여 아름다움을 선사하여 주기도
하지만 시들어 말라버리는 소멸의 순간까지,그러나 그 죽음 안에는 또 다
른 새로운 생명이 열매 맺고 있다.이렇듯 꽃은 생성의 과정을 다 지닌 존
재로서,자연의 모든 형상은 생의 한과정이라 볼 수 있다.이러한 의미로 꽃
은 본인의 작품 속에서도 쓰이고 있다.
꽃의 생성과 소멸에서 오는 과정은 생명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본인은 생명의 순환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지금 막 피어
오르는 개화직전의 꽃에서 시들어 소멸해버리는 꽃까지,삶과 죽음의 이미
지를 빛과 어둠을 통하여 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꽃의 표현은 꽃이 함축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 이면에 수반되어있
는 죽음의 이미지까지 동시에 상징한다.꽃의 밝은 면은 아름다움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며,어둠은 이를 더 강하게 대비시켜준다.
작품 속에서 꽃은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미지를 하나의 의미로 부각시키
기 위해서 커다란 형태의 꽃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이렇게 본인이 상징
하고 있는 꽃은 죽음도 삶의 하나의 과정으로,자연의 순환 속에 생명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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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고자 하였다.
꽃은 생명,희망,기쁨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여러 감정과 경험들은 상
징하면서도,자연계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성장과 변화의 유기적 조화를 나
타낸다.또한 인간의 삶속에 예술적 영감을 주며,꽃을 통한 작품은 자연의
축소된 현상으로,생명의 숨결을 상징한다.

222...작작작품품품의의의 조조조형형형적적적 전전전개개개

1)형의 극대화

예술작품에 있어 형상은 단순히 표현 대상의 겉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예술
가의 마음과 감정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으로서,작가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러므로 예술가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어떤 것을 그리던
지 외관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내적인 감정을 담은 주관적 이미지에
대해 표현한다.따라서 예술가가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형태는 대상에서 파
악한 본질적인 특징과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여,창조욕구가 과거의 감각경
험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성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5)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존재하는 꽃의 형상은 구상적인 모습이지만,화면 속에서
표현의 극대화를 통하여 단순한 사물에서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
다.작품에 있어 감성이 더 풍부해질 수 있게,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정하여
과감한 생략과 확대된 이미지표현을 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이에 꽃의 이미지 확대,변형6)은 대상에서 받은 감정을 형상화하고

5)RudolfArnheim「예술심리학」김재은,이화여대 출판부,1984,p.21
6)변형이란 대상으로부터 얻어진 특정적인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표현요소를 고의적으로 강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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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것이다.그러므로 꽃은 본래 그 자체가 가진 실재감에서 벗어나,다른
공간 속 대상으로 바뀌어감으로서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난다.
본인의 전체적인 작업들은 꽃의 형상을 부분 절단(CroppedTechnique)하
여 이를 확대해서 그려낸 것들이다.대부분이 화면가득 꽉 채워진 이미지들
로 꽃을 표현하였다.꽃이 말려있는 순간에서 활짝 피기까지,생명의 움직임
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이미지를 포착하였다.또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에서 벗어나 영구적인 의미를 갖고자,본인의 의도하여 표현하는 상징
물로서 나타내고자 하였다.리글(A.Riegl)은 ‘미술의 모든 형상은 어떤 의지
의 표현이고 어떤 욕구의 충족이다’라고 하였다.7)그러므로 형상들은 자신
들만의 주관세계 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진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확대된 꽃은 생과 사의 의미로서,자연의 순환에서 오
는 생명감을 담고 있다.즉,본인의 그림 속<작품3>의 확대된 꽃은 실재보
다 크기가 클수록 존재감이 강조되어 표현된다.이렇게 꽃의 형태를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극대화시킴으로서 예전에는 느낄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본질
을 보게 된다.
표현의 극대화에 있어서도 선행되는 과정이 대상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을
찾는 것이다.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정하는 것은 그림의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내는가에 따라 표현이
좀더 풍부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는 생략하거나 확대,축소하는 것을 뜻한다.화면구성에 있어서 변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모티브의 특정적인 사실성을 부가하여 변형하는 방법,부분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
나 재구성하는 방법,그리고 모티브의 특성상 직선적인 성격이 강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곡선
화하거나 각도를 주어 변형하는 방법,또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변형하는 방법들이 있
다.

7)HerbertRead「현대미술의 원리」김윤수역,서울:열화당,1981,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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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간결한 것을 통해 제시되는 쪽이 효과가 더 강하며,작품에 대한
의미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절제된
표현은 작가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의미가 되며,작품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켜 전달한다.
이렇게 부분 확대된 꽃은 화면 속에서 확장됨을 암시하여주며,이렇게 확
대된 꽃은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조지아 오키프(GeorgiaO'keeffe)는 작품에서 ‘귀퉁이가 잘려나간 그릇은
하나의 완전한 둥근 형태로서의 통상적인 인식을 넘어서며,배경과의 일상
적인 연관의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새롭고 추상적인 형태를 생성하여 대상
의 윤곽선을 파괴하고,대신 새로운 시각적 특성을 부여하였다’고 하였다.
대상은 단순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 본래 대상의 실재감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낯선 대상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꽃은 크게 그림으로써 화면에 집중력을 높여주고,부
분 확대된 이미지로 하여금 단순한 식물의 한 부분이 또 다른 의미를 주는
추상적 형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화면 안에서 부분 절단(CroppedTechnique)8)된 형상은 극적인 연
출과 주목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요소이며,본인의 감성을
표현하는 도구로써 자연의 생명력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2)흑(黑)과 백(白)의 대비

색채는 인간의 내면적 정서를 시각적 방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요소로

8)접사기능을 이용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일부를 잘려나가게 하는 것으로 사진기법 용
어로 ‘크롭드 테크닉(CroppedTechnique)'또는 ‘화면 자르기 기법’이라고 한다.
오늘날 사진기법에서는 ‘크롭핑(Cropping)기법’으로 ‘클로즈업(Close-up)기법’과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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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력이 강하고 적극적인 언어이다.색을 느낀다는 말은 본다는 것뿐만 아
니라,생각과 인식을 동시에 활성화 시키는 감각 또는 감정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색은 인식적이며 감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폴 세잔(PaulCezanne,1839~1906)은 색이란 인격화된 인상으로 인격과 생
활을 지닌다고 하였으며,프질링은 색의 힘이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비로움에서 나온다고 하였다.9)따라서 색은 조형예술을 창작하려는 사람
들에게 있어서나 그러한 미술을 접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색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며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색채
의 선택으로서,배경과 꽃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인은 카라꽃이 지니고 있는 고유색으로부터 탈피하여,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본인의 색채를 드러내고자 했다.꽃은 생명의 순환으로서 삶,죽음,부
활의 이미지를 검정색으로,빛과 어둠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작품은 검은색을 통해 빛을 발견함으로서 생동감,활기를 엿볼
수 있다.그러므로 검은색은 빛의 색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는 밝음에 의해
대조되는,빛을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색이기 때문이다.
빛은 대상 안에서 꽃의 밝음과 더불어 생명력을 강조하여주며,빛을 더욱
빛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흑백의 대비에 있다.이렇게 작품 속에 표현된 빛
과 어둠 즉,흰색과 검정색은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며,이 둘의 의미가 하나
로 담겨있다.이는 자연의 생명체의 소멸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생명이 탄생
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배경 속에서 풍겨오는 어둠은 그 안에서 다음 생을 예고하는 의미
도 내포하고 있다.그러므로 작품전체의 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검정색은
부정의 뜻도 긍정의 뜻도 동시에 포함되어 표현되고 있다.
9)파버.바랜「색채 심리」김화중역,서울:열화당,1993,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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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레테 브룬스는 그녀의 저서 수수께끼에서 “인간적인 눈과 생각에는
‘빛으로 충만한 어둠’또는 ‘너무도 밝은 신적인 빛’은 위협적인 검정색처럼
보이며,그 절대적 사유와 창조적인 힘에 의해 검정은 ‘공간’도 ‘공허’도 아
닌 ‘무’인 동시에 ‘모든 것’이다”10)라고 하였다.하지만 근원적으로 파고 들
어가면 검정을 흰색처럼 또는 빛의 색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종합된 빛과 어둠은 화면 속에서 적절히 배치되어 깊
이감을 준다.또한 화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그 정도에 따라 무한한 공간
감을 형성하고,시각적 효과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빛을 통한
명암의 대비는 램브란트의 그림<도판8,9,10,11>속에서 더욱 잘 엿볼 수
있다.
램브란트(RembrandtVanRijn,1606-1669)는 빛의 표현효과를 드높은 경지
로 승화시킨 화가중의 한사람이다.램브란트가 사용한 빛은 직사적(直射的)
인 조명법으로 어두움 속에서 인물이나 대상을 부분적으로 비추어 인간의
느낌과 표정,그리고 주의의 분위기를 빛의 밝음과 어둠으로 대조시키고 있
다.그것은 보아야 할 곳과 가려야 할 곳을 선택한 작가의 한방법이였으며,
빛에서 밝혀지는 것이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암시
에 의한 시각에의 연상을 노리기도 한다.그의 명암법(明暗法)은 신비하고
사랑의 정이 감돌고 있으며,극적인 성격의 묘사는 빛에 의한 밝은 장면으
로 인한 표정과 분위기 노출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램브란트는 빛이 밝음과
어둠의 생성과 소멸에 의해 나타나는 원리를 근거로,빛과 사물의 만남에서
생기는 그림자와 음영을 밝음과 대비하여 자신의 감성깊이 들어있는 영혼을
표현한다.
빛에 의한 명암대비 즉,어두운 배경에 밝은 사물은 가장 효과적으로 주제
를 부각시켜준다.이는 본인의 작품 속에서도 꽃과 배경의 색감을 대비시켜
10)마가레테 브룬스「색의 수수께끼」조정옥역,서울:세종연구원,1999,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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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응용하고자 하였다.전체적으로 어둠속에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
듯,또는 감추듯,생명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여주었
다.또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하여 꽃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부각시키고
자 하였다.검정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토대로 하여 엄숙하며,절제된 모습으
로 생명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3)공간구성

조형요소의 하나로 작품에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공간구성은 사물의 외
형 자체로 대상을 재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체에 감각적인 표
현수단이 되기도 한다.
회화에 있어 공간은 새로운 차원의 지각과 더불어 선과 형상을 만들고,작
가의 경험과 상상력과 신비성을 표현한 공간으로 나타난다.예술가들은 이
런 공간속에서 보다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각자의 본질
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정신세계를 가꿔가는 것이다.
샘 프란시스(Sam Francis,1923~)는 어떤 장소에서 나타나는 빛에서 개인적
인 감정을 색채와 빛을 이용해서 공간에 표현하였다.그의 그림의 주제는
빛(색채)과 공간이라 할 수 있다.이처럼 공간은 예술가에게 어떤 행위와 사
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공간은 직관에 의한 상상의 공간으로,새로운 감성이 생
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또 다른 공간으로 나타난다.아무것도 그려지
지 않으면서도 가득 찬 느낌을 줄 수 있게 공간을 이끌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검은 색감으로 처리된 공간은 밝은 존재를 가리어버리는,빛에
의해 드러난 현상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배경의 어둠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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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혼융된 어둠으로,생성의 모태의
이미지로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있는 공간이다.
<작품7>속에 드러나는 공간은 단순한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무한성을 암
시하는 의미를 갖는다.자칫 단조로운 화면으로 지루함을 줄 수 있지만 그
려진 대상이 실제보다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게 유도하였다.이러한 공간
은 다분히 의도되어진 것으로,작품에 드러난 대상의 형태와 더불어 중요한
조형요소로 표현되었다.이는 그려진 대상과 작가의 심상을 강조함으로써
형태와 형태넘어에 있는 이미지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의 꽃은 보다 확장된 이미지의 폭을 가져다주기 위해 잘려진
이미지로써 전혀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된다.사물이 가진 형태의 일부를 잘
려나가게 함으로써 형태적 시각뿐 만아니라 내면적,정신적 시각에서 자유
롭게 풀어놓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배경과 사물의 표현을 뚜렷이 경계시키지 않고 하나의 톤
으로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보다 강한 인상을 주기위한 것이다.어둠으로
인한 공간이 단조롭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빛의 존재로 대상을 표현
하여 화면에서 생동감이 느껴지게,심상이 담긴 공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
다.또한 배경의 어둠은 새로운 감성들이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공
간으로 많은 느낌과 감정을 의미하는 흔적으로 채워진,작가의 개인적인 표
현이다.

4)표현기법

본인의 작품은 꽃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재구성하여,판화로
옮기는 과정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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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 이미지를 확대하여 표현한 작품들은 화면가득 어둠으로 채워지는 배
경 속에 빛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어둠속에 드러난 이미지는 사진을 통하여 포착되었다.작업에 있어
사진은 기억의 한계를 되살리는 자료로서,참고도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을 점거하고 있는 사진은 그 어느 시각 매체보다도 지
시적 기능이 강하고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강력한 수단이며,의사소통이나
기록이라고 하는 언어와 문자의 기능도 하고 있다.11)
본인은 사진을 통하여 드로잉을 대신하거나 형태의 일부를 부분 절단
(Cropping)하여,꽃의 생명력과 유기적인 선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부분적으로 확대된 이미지를 통해 전체가 상상될 수 있게,각각의 사진들이
가지는 특징들은 작업의 수단으로 표현기법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다.

본인의 작품은 판화의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동판화의 아쿼틴트
(Aquatint)기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였다.아쿼틴트는 면의 표현으로서,동
판에 송진을 뿌리고 열로 정착시켜 여러 단계의 부식을 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톤의 느낌은 다른 판 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고 아름다운 색감
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부식과정을 거쳐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하여,미세한 불규칙적인 면들로 만들어진 동판위의 요철을 깎아내면서 작
업을 하였다.
판에 스크래치 되어 깎여진 부분은 이미지의 밝은 부분들로서 어둠에서 빛
을 찾아 나타내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판위에 잉크로 잉
킹하여 찍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이렇게 하여 한장한장
찍혀진 판화는 각각의 제 모습을 지닌다.판면의 부식된 요철로 인해 찍혀
11)한정식「사진예술개론」서울:열화당,1997,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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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어둠은 작품 속에서 깊이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본인의 작품은 대부분이 어둠의 검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다.동판의 찍혀져
오는 어둠은 본인의 작품 속에서 배경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333...작작작품품품설설설명명명

꽃은 하나의 장식일 뿐이라 생각했다.꽃 그 자체의 생김새,색채,질감..
정확하게 묘사한 사실적인그림,또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꽃의 그
림 등등 어찌 보면 본인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라 가볍게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다.길에서 집안에서 화단에서 자연의 어떤 대상보다도 쉽
게 접하게 되는,그로인해 지나쳐버리기도 쉬워진다.
작품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오는 형상에서 조형작업을 토대로,본인
이 느낀 감정으로 확대된 형상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하여 전체적인 화면구
성을 하였다.하나의 통일된 색감으로 다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단순함에 포인트를 줌으로서 화면에 긴장감을 나타내기위해 형
태를 극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작품은 대상의 형상을 더 돋보이게,흑과 백의 대조를 통한 엄격한 분위기
에서,절제된 생명의 유기적인 선을 강조하였다.
카라꽃의 형상은 꼿꼿하고 수수한 이미지로,본인의 작품에 부분적으로 확
대되어 나타내었다.절제된 표현과 함께 재구성하여,본인의 감성을 효과적
으로 드러낼 수 있게 대상의 확대는 새로운 형상으로 또 다른 감성을 작품
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여기서 얻어진 형태들은 특정부분으로 각각 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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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꽃의 일부이며,이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된다.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동판(아쿼틴트)12)에 색감을 조절하여 깎아내는 작업
으로 이루어졌다.화면을 하나의 블랙톤으로 만들어 대상의 이미지를 찾아
들어가며 톤의 변화를 주었다.
카라꽃은 본래의 색상에서 벗어나 엄숙한 느낌으로 표현되어,차분하고 조
금은 어두운 배경에서 묵시적인 분위기로 나타내고자 하였다.작품에 표현
된 화면의 공간도 실제적인 공간이기보다는 의도된 공간이며,대상과 또 다
른 새로운 공간과의 연결을 의미하여 주고자 하였다.
꽉 채워진 그림 속에서도 답답함이 없는 대상을 바라보는데서 시각적으로
여유를 주고 싶었다.

12)에칭은 선의 표현이지만 아쿼틴트는 면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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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

화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어둠은 정지된 시간으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
다.하지만 빛을 통해 드러나는 형체는 현란하진 않지만 어둠속에 매료되어
서 이미지를 낳는다.이렇듯 어둠은 형체가 다 드러나는 것보다도 대상에
집중할 수 있게 시선을 이끌어주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크게 확대하여 카라꽃의 대담하고,시원스런 형태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꽃이 지닌 생명력과 생동감을 잃지 않으며,서정적인 공간구성을 통하여
간결한 형태로 표현 하였다.
대각선으로 젖혀진 곡면을 따라 빛의 변화를 찾아주면서 톤의 변화를 나타
내었고,꽃의 외형적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어둠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듯
한 여운을 남길 수 있게 만들어 처리하였다.
바람에 나부끼듯,살포시 포개어진 잎은 작은 움직임이 느껴진다.이는 인
체의 부드러운 옆선처럼,꽃잎에서 보여지는 유기적인 선의 흐름이 잘 드러
날 수 있게 하여 생동감이 느껴질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자연의 식물성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카라의 꽃잎이 주는 섬세한 느낌을 부
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작품 속에서 대상과 배경의 경계를 뚜렷이 구분
짖지 않으려 하였다.이는 어둠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반면에 사라질 수
도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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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Whisper,60x90cm,aquatin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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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작품 속에서 꽃은 단순히 장식적인 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더해주는 소재로서 선택되었다.
꽃은 언제나 본인을 자극한다.시각적으로 경험한 꽃의 이미지는 본 연구
자의 내면세계 속에서 각각 다른 형상으로 파생되어 나타난다.이러한 꽃의
이미지는 사진 작업을 통하여,동일한 이미지에서 서로 이질적인 다양한 부
분들을 찾아내어 표현하였다.
작품은 카라꽃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 속에서 생명의 잉태로서의 느
낌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화면에서 부분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며,색감은 검은 톤으로 자연스
럽게 번져나가도록 하여 조금 무거우면서도 엄숙한 느낌을 주었다.활짝 핀
이미지 속에서 드러낸 부분으로 꽃잎의 굴곡을 더 한층 강조하여 연출하였
다.꽃잎의 가장자리 부분은 포개어진 잎의 구부러진 형태를 좀더 부각시켜
나타내었다.
다소 식물적인 느낌보다 차가운 메탈느낌으로 보인 것이 아쉬움으로 남으
며,전체적으로 단순화되어 표현된 이미지는 식상화될 수도 있지만,작품이
가지는 생명력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절제되고,간결하게 확대하
여 형태를 나타내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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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Whisper,60x90cm,aquatin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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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

작품의 소재는 언제나 꽃이다.
한 송이만이 크게 그려지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고 다르다.꽃은 본인에
게 일상으로서의 꽃만이 아닌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세계이며,
생명에 대한 메타포로서 의미를 지닌다.
작품의 형태는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눈에 보이지 않
는 형태까지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보여지고,느껴지고 그대로 꽃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였고,사실보다 극대화
시켜서 본인의 생각,감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사물이 지닌 비례를 새롭게
지각하여,추상적 이미지와 더불어 절제된 간결한 이미지로 느껴질 수 있게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작품에서 꽃은 자유를 힘껏 펼치고자 하는 개화직전의 이미지로 생명의 움
직임을 담고자 하였다.또한 검정색감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화면
안에서 잔잔하게 톤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미미한 배경의 변화 또한 무
한한 세계를 표현하고,전체적으로 은은한 색감으로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
하였다.
작품에서 꽃과 배경의 톤이 비슷하여 보이지만 대상의 외곽을 다소 어둡게
구분지어 꽃의 존재감을 드러내었다.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가느다란 터치
로 과하지 않게 배경에 효과를 두어 공간감을 주었고,꽃의 움푹 팬 공간으
로 인하여 인체의 중심부처럼,조금은 에로틱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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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Whisper,60x90cm,aquatint,2005



- 25 -

[작품4]

단조로움 속에서 조금의 대담함을 돋보이게 하고자 한 작품이다.카라꽃에
서 느껴지는 단아하고 수수한 이미지속에서 다소 생명의 촉각적인,날카로
운 움직임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화면의 중앙에 밝은 포인트를 주어 송곳
으로 찌르는 듯한,자극적인 느낌을 부각시켜 나타내었다.어둠에서 드러나
는 또는 감춰지는,여타의 것을 생략함으로써 꽃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표
현하였다.
작품에서 빛은 대상의 중앙으로만 집중되어 비치고 있다.그러므로 그 대
상은 중심에서 그 존재를 더욱 강조 받게 된다.세부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섬세함을 잃지 않게 조형적으로 새로운 발견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꽃잎이 사라질듯 아님 드러나듯 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된 대상과 더불
어 묵시적 공간으로서의 배경을 표현하였다.약간은 허전한 듯하지만 과감
한 화면에서의 변화를 주고자하였다.시야를 보다 넓혀주면서 대지의 느낌
처럼 유연하게 톤의 조절을 하였다.
대상이 지닌 묘한 매력을 가장 많이 극대화 시킨 작품으로 생생한 묘사력
보다는 조금은 대담하게 화면구성을 하였다.
다른 꽃들에 비해 카라는 꽃잎이 많이 없어서인지 개인적으로 독립성이 강
하게 느껴진다.특히 주변의 잎이 많은 흔한 꽃들에서는 볼 수 없는 자칫하
면 너무 비슷한 형태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단순함이 더 극대화
되어 나타나는 꽃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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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Whisper,100x60cm,aquatin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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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본인에게 대상의 형태와 색채는 그 자체로서 보다는 작업을 위한 수단이며
방편이다.대상의 이미지는 단순함으로서 치부해 버리기보다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통해 감정적으로 보다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게 표현하려 하였다.
그러면서도 꽃이 화면에 무의미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가운데 이미지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말린 잎은 세밀하게 그려주면서,그
외곽의 경계는 어두운 틈으로 마무리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잎처럼 보여주
고자 하였다.
두개의 꽃이 하나처럼 보일 수 있게,어두움 배경의 효과로 형태가 여성의
신체의 한 부분처럼 생각할 수 있게 표현해 보았다.이렇듯 꽃의 표현에 있
어 작품이 주는 느낌 또한 색다른 효과를 보려 하였다.
올망졸망 앙증맞게 피어있는 꽃들과는 달리 카라꽃은 미색의 단아한 하나
의 꽃잎이 특징이다.꽃은 꽃잎과 줄기가 하나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꽃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수수하며 풍만함과 날씬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도 한
다.그래서인지 카라꽃이 가지는 수수하고 긴 줄기가 주는 이미지는 그다지
화려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다.
작품 속에서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듯하지만 조금은 알아보기 힘
든 형태로 보여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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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Whisper,60x100cm,aquatin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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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꽃이 있다.
그림의 배경들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감추어져있는 공간이다.이속에 꽃잎
은 하나의 독립된 형태로서 대담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한다.
한없이 피어오른 꽃은 동경의 대상이며,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하며,반면에 지는 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시든 꽃은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려준다.
본인은 작품에서 시들어가는 꽃잎이 주는 느낌을 최대한 보여주고자 하였
다.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빛을 받고 있는 부분과 검게 말라 들어
가는 꽃잎을 대비시켜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다른 작품과 반대로 어둡게 표현된 카라꽃이 단아한 이미지에서 잊혀져가
는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배경 또한 변화를 주어 나타내었다.메마르고 건조
한 느낌보단 고요하고 절제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게,또한 꽃잎의 단면
을 통해 생명체의 기관을 느끼게 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된 순간부터 소멸로 이어진다.그것은 모든 생명
을 지닌 존재들이 피해갈수 없는 길이다.
꽃은 세상에 피어나 나오며 그 몫을 다하면 사라지듯이 그렇게 선택되었
다.본인의 작품 속에서 꽃은 피어나고 또 그 속에 묻혀 시들고 떠나고 만
다.
잠시 쉬고 싶은 마음에서 저물어가듯 꽃은 그렇게 그림 속에서 채워져 보
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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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Whisper,60x90cm,aquatin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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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꽃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동판(아쿼틴트)작업은 섬세한 면을 얻을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체색상은 검정계열로 엄숙하지만 무겁지 않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여기에
빛을 표현함으로써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다.빛을 통한 밝은 면은 자유롭게
표현된 꽃잎에 생명력을 더해준다.
본인은 꽃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잃지 않으려 노
력한다.이 작품은 겹쳐져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또한 보이지 않은 부분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게 하여 대상과
공간사이의 경계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온통 검정색채의 깊이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꽃잎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
는 빛은 형태가 사라질 때까지 어둠과 밝음의 잔잔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오른쪽화면에 자연스럽게 빛이 번져 나아가도록 하여
좌우 화면에 깊이감을 더하여 주고,어둡게 표현된 꽃잎이 부분 앞으로 나
와 보일 수 있게 의도하였다.이는 단순함의 반복 속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자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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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Whisper,90x60cm,aquatin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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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확대된 꽃은 어두운 느낌의 배경 속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표현
되지만 꽃은 철저하게 분리된 존재로써 형태가 드러나게 된다.
작품은 다분히 의도되어진 형태로서,흑과 백의 대비를 통하여 다른 형상
으로 보이는 새로움 또한 주고 싶었다.
실제보다 더 크고 절제된 공간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대상은 더 뚜렷이
본인에게 다가온다.꽃잎의 젖혀진 면을 따라 드러나는 형태는 덩어리에서
실타래처럼 풀어져가는 형상의 이미지처럼 여운을 남기면서 배경 속으로 스
며든다.
작품에서 꽃잎의 질감은 세심하게 조절하여 간결한 형태로서,끊어질 듯
하면서 사라지게 화면에 연출하여,부드러운 표면과 유기적인 형태가 여성
의 육체처럼 느껴질 수 있게 표현하였다.
전체가 검정 톤으로 빛을 받는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섞이도록 하여
색감을 나타내었다.이러한 방법은 정확하게 배경에서 형태를 분리하지 않
고 의도된 형태로 맞추기 위한 작업이다.



- 34 -

[작품8]Whisper,60x90cm,aquatin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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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 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자세히 재현하고 싶었다.
빛과 그림자에 의해 볼륨감 있게 표현하고,꽃잎의 유기적인 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생명의 움직임과 더불어 생동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은 흑과 백의 대비로 화면의 긴장감을 강조하여주며,빛을 통한 그림
자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준다.
꽃의 부분은 화면 속에서 확장됨을 암시하여 주며,극적인 명암대비로 인
하여 동판의 물성이 가장 잘 드러난 그림이다.강한 빛의 표현으로 꽃잎의
질감이 금속의 질감처럼 다소 차갑게 느껴진다.전체적으로 조금은 경직된
이미지로서 표현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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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Whisper,60x100cm,aquatin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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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

의도적으로 네모난 틀에 화면의 전면을 가득채운 꽃은 공통적으로 본인의
그림 속에 등장한다.절제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어둠으로 인한 공간은 엄
숙하면서도 조용하다.이는 동시대의 자극적이고 현란한 환경과는 극히 대
조되는 고요속의 명상적인 추억을 떠올리고자 하였다.
확대된 꽃은 화면전체를 메우고 다양한 움직임은 율동미를 전해준다.하지
만 접혀진 종이처럼 표현되어진 이미지는 메마르고 가벼움을 준다.
말라 휘어진 잎은 복잡하지 않게 배경 속에 묻히고,시들어 젖혀진 잎을
통하여 소멸해가는 존재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한없이 나약하게 보이는 꽃이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것,시들어가는 것들에
게서 생명은 한층 더 극대화 된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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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Whisper,60x90cm,aquatin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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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론론론

예술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반영하고 새로움을 향한 예술가들의 창조정신
의 결과물이다.그러므로 작가의 주관세계가 표현된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자연은 끊임없는 창조의 기반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정신적
지주이자,삶의 터전을 의미한다.또한 자연은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내면세
계의 감성을 자극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자연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지속
적인 변화를 추구하여,인간의 정신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
본인은 자연의 순환 고리 속에서 꽃이 주는 생명력을 말하고자 하였다.
꽃은 본인에게 있어 자연의 아름다운 물(物)의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내
면세계 속에서의 느낌과 더불어 표현함으로서,생명으로서 꽃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또한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꽃에서 강한 생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오는 시각적 요
소를 이용하여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쳐 조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꽃의 이미지표현에 있어서 생명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꽃의 형상을 부분 확
대하였다.또한 배경과의 극적인 명암대비를 주고자 하나의 통일된 색감으
로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집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색채에 있어서는 흰색과 검은색 즉,빛과 어둠의 대비로 꽃의 생성과 소멸
을 표현하였다.작품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으로서 꽃의 소멸을 의미하
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명의 탄생 즉,부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꽃의 각각 다른 형상을 부분 사진 촬영하여,동판의
아쿼틴트 기법으로 이미지를 깎아내어 작업하였다.작품은 흑에서 백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이미지를 드러낸다.확대되고 절제되어 표현한 꽃은,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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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꽃이 아닌 생명의 의미로서의 결정체이기도 하다.전체적으로 꽃은 밝
음으로(빛으로)부분 포인트를 주어 강조하였고 어두운 배경은 무한한 공간
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꽃의 형상은 작가의 주관에 의해 독특한 부분을 부각시켰으며,형태의 사
실적 이미지와 추상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절제되고 정결된,다소 엄숙한
이미지를 유발하는 미세한 생명의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부분을 통한 형상은 다시 전체적인 부분이 상상될 수 있게 이미지를 표현
하였지만,표현적인 면에서 흑백사진의 질감처럼 보여져 메조틴트와 아쿼틴
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흑백의 대비와 확대를 통한 이미지는 생명의 유기적인 형태를 뛰어넘
어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필요로 함을 느낀다.
그러한 의미로 본 논문은 이제까지의 작품들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기
회가 되었으며,앞으로 작업을 하는데 있어 좀더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지속
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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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FFFlllooowwweeerrraaasssLLLiiifffeee
-Centeringaroundmywork-

Kim,younok
Dept.ofPrintmaking
GraduateSchoolof
SungshinWomen'sUniversity

Thispaperanalyzesanddescribesthecontentsofthewriter’sworkand
itstheoreticalbackgroundofthework.
Humanbeingshavelived harmoniouslywiththenatureorseparately
from thenature.Allphenomenonofthenaturehasthebeautieshaving
thelimitlesspotentials.Human beingschanged them into subjectsof
theirworks.
Flowersexistharmoniously with thenature.Flowersalwaysstimulate
thesenseofbeauty ofhuman beings.Theprocessofblooming and
scattering offlowerswellreflectsthe circulation ofthe nature.Itis
comparedtothelifeofhumanbeingsbecomingthesubjectofart.
Flowersboastofitsperfectharmonyand beauty with itscolorsand
smells.Theycomparesomethingbeautifulwithflowers.Whentheysay



something pretty and luxurious,they usetheword ‘flowers’.Flowers
havetheimagesofelegance,mysteriousnessandeternallife.Ittriedto
expresstheimageoftheflowerasthepoweroflifeseeingtheblooming
andscatteringofflowers.Itexpandedtheshapeofflowerstofocuson
their image and expressed the feeling of the writer briefly and
moderately.
Thisworkexpandedtheimagetoemphasizethelifepowerthroughthe
flowersthatshow thecreationanddeathofnature.Throughthecontrast
oflightanddarknesswiththebackground,itstrengthenedtheimageof
flowers.
Thispaperstudiesthesymbolicimageofflowersand describesthe
meaning offlowersaslife.Italso studied thework ofthewriterin
detailthrough the change ofpartially expanded shape and moderate
colorexpression.
Itanalyzed10worksofthewriterwiththeoreticalbackground.Itwill
begoodfoundationforfutur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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